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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family is a primary environment and has pivotal rol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 of family strengths to body image and self-esteem in late school aged childr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455 children at 5th and 6th grades in four provinces of South Korea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ANOVA were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nd compare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and academic performance. Family strengths 
were also affected by the presence of both parents. Body image, self-esteem and family strength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Conclusion: The family relations of school aged children are important for child's body image 
and self-esteem. We recommend that psycho-emotional interventions should be developed for both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 low family strengths to improve body image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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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후기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

하여 신체적 변화에 관심이 커지는 때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

적 환경이 확장되고 또래와의 관계가 발달함으로써 자신의 신

체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게 된다. 특히, 신체적 변화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적절한 신체상

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현대사

회에서 신체상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

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며(Hong, 2006), 발달의 여러 측면

에 영향을 끼친다(Lee, 2004). 즉, 건강한 자아발달 및 성격 발

달을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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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령기 후기는 인간의 자아정체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

며 성취와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청소년 예비시기이다. 아동

의 자존감은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에 의해 형성되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도 

형성되는데(Shaffer, 2002), 이는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녀 

성인기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면, 아동기에 

형성된 자존감은 인생의 전 단계에서 생활의 행복과 만족에 영

향을 미치며 자신의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아

동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상과 자존감 형성은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만, 우선적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습득되고 

타인과의 접촉에 의한 경험과 지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특히, 

아동의 초기 사회 정서적 경험은 가족맥락에서 일어나므로 가

족관계는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 및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Koh, 2010).

신체상 형성과 가족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신체상을 형

성한다고 보고하였고(Ata, Ludden, & Laily, 2007) 가족 구

성원들은 신체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Haworth-Hoppner, 

2000). 즉, 신체상 저하와 왜곡은 가족의 비판적인 시각에 많

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존감과 가족관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형성은 부모-자녀관계, 부

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Koh, 2010; Park, Choi, Park, & 

Kim, 2002; Yang & Yoo, 2003). Kang (2003)의 연구에서

는 빈곤계층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는데, 부모자녀 갈등이 적을수록 아동은 높은 자존감을 가

지며 정서적 가정환경과 자존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고 나타났다. 

앞선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이 아동의 신체상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각각의 하위체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전체 체계

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은 전체 가

족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

성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령기 후기 아동의 긍

정적인 자아정체성 발달을 돕기 위한 가족중심의 중재전략 개

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

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자존감

과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본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

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

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서울, 경기, 강

원, 충청의 4개 지역에서 임의로 1개교씩을 선정하여 각 학교

에서 각 학년 2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에 응

한 대상자는 495명이었으나 불충분한 자료 50부를 제외하고 

455명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

Harter (1985)가 개발한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

ren (SPPC)를 Park (1995)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6가지 영역(scholastic competence, social 

acceptance, athletic competence,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general self-worth)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Harter, 1985),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신체상과 자존감만 

측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문항 수는 6문항씩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는 신체상 .75, 자존감 .80, 전체 문항은 

.86이었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Eo와 Yoo (1995)가 개발한 34문항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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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 척도 중 요인분석을 통해 가족유대 9문항, 의사소통 7

문항, 문제해결력 5문항, 가치공유 4문항의 25문항으로 Lee 

(2009)가 수정한 5점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Lee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4. 자료수집

기관 IRB의 심의를 거친 후 임의표출한 해당 초등학교의 교

장과 보건교사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

였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와 학생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

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부모와 학생이 각각 동의서에 서

명하도록 하였다.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아동에게만 설문지에 응

답하도록 한 후 자료를 회수하였다. 설문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여자에게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후 SPSS/WIN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

감, 가족건강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신체상, 자존감,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5학년 45.5%, 6학년 54.5%였으며 

성별은 남아 49%, 여아 51%로 유사하였다. 아버지는 대졸이 

56.3%, 어머니는 고졸 이하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출생

순위는 첫째가 44.1%, 둘째가 44.6%였다. 대상자가 자가보고

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중간정도가 75.5%로 가장 많았고, 학교

성적도 중간정도가 56.8%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과 자존감, 가족건

강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양친부모가 모두 

계시지 않은 경우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낮았으며(t=3.000, 

p=.003),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대도시보다 신체상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28, p=.020). 경제

수준과 학교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신체상, 자존감, 가족건강

성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Table 2). 

3.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

신체상,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변수 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는 신체적인 성장 및 변화와 더불어 자아정체성 탐

색이 시작되는 청소년 예비시기인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5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ifth
Sixth

207 (45.5)
248 (54.5)

Gender Male
Female

223 (49.0)
232 (51.0)

Religion† Yes
No

264 (59.1)
183 (40.9)

Parents† Both parents
Single parent or none

435 (96.0)
18 (4.0)

Educational level 
of father†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141 (32.7)
243 (56.3)
 48 (11.1)

Educational level 
of mother†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195 (44.9)
194 (44.6)
 46 (10.6)

Socio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72 (15.9)
342 (75.5)
39 (8.6)

Siblings Yes
No

403 (88.6)
 52 (11.4)

Birth order† First
Second≥Third

177 (44.1)
179 (44.6)
 45 (11.2)

School performance† High
Average
Low

158 (34.8)
258 (56.8)
38 (8.4)

Living area Big city
Small city

193 (42.4)
262 (57.6)

†Missing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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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 가족건강성

과 자존감을 파악하고 이들과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규명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령기 후기 아동의 주요 발달과업인 긍정

적인 신체상과 자존감의 확립과 가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

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은 양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질수록 긍정

적인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사회의 아동

들은 외모와 신체에 대한 왜곡된 기준으로 인해 부정적인 또는 

건강하지 못한 신체상을 발달시킬 위험이 높다. 또한 이는 아

동의 자존감 저하로 이어져 결국에는 아동의 자아정체감 확립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신체상 정립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

달과업을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한 성인을 육성하는데 기

본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자존감형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일차적 환경으로서의 가

족의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은 가족건

강성과 양적인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고, 가족원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문제를 잘 해

결하고 공유하는 가치체계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긍

정적인 신체상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도 아동의 신체상과 가족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의 신체상과 가족

의 관계를 분석한 Jung과 Kim (2010)의 연구에서는 가족탄

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외모평가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상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청소년기 

아동 뿐 아니라 청년기 초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Oh, 1999)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도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Kwon & Oh, 

2004; Eo & Yoo, 1997; Yun & Lee, 2007; Seo & Kim, 

2009; Kim & Seo, 2010)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존감 형성

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임을 알 수 있다. Bang 등(2012)

의 연구에서도 비만아동의 자존감에 대해 부모의 놀림여부가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령후기 아동의 긍정적인 신

체상과 자존감 형성을 위해 가족건강성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중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 중 경제수준과 학교성적이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로 본 연

구에서 확인되었다. 즉, 경제수준이 높거나 학교성적이 좋을

수록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이 높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

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낮고 자원이 풍부하

며 높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 

아동의 신체상이나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Kwon & Oh, 2004; Felman, Hancock, Rielly, 

Minners, & Cairns, 2000). 그리고 학교성적은 학령기 초기 

아동에 비해 학업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이라 사료된

다. 성적이 좋을수록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존감

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Oh, 

2003; Dalgas-Pelish, 2006; Seo & Kim, 2009; Kim & Seo, 

2010).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빈곤

계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중재가 필요하다. 빈

곤계층의 경우 빈곤의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적대적인 양육행동이 증가될 수 있으며(Lee, 2004) 이는 

아동의 신체상이나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그러므로 빈곤계층의 아동을 위해 가정에서의 부족한 지원

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지지와 자

원제공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건강한 신체상과 자존감 

발달을 증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성적 이외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하는 학령

기 후기 아동 대상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과 

자존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족중심의 아동 신체상과 자존감 

증진 중재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족건강성은 학령기 후기 아동의 신체상 및 자존감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아동의 건전한 자아의식 발달을 위해 가

족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경제적 수준과 학교성적은 이들 세 가지 변수와의 유의성이 

파악되었으므로 특히 빈곤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지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 성적 이외에도 학령기 후기 아

동이 본인의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필요한 것

Table 3.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Variables
Body image Self-esteem

r (p) r (p)

Self-esteem .676 (＜.001)

Family strength .377 (＜.001) .45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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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였을 

뿐 또래친구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

에 학령기 후기 아동의 발달에 가족 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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